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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한 여름의 무더위는 예나 지

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역을 안겨다 준

다. 특히 농부들은 작열하는 태양아래 들에 

나아가 논을 매고 밭을 매야 했으니 더위

란 가히 두려운 존재였다. 논을 맬 때는 서

서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해야 했다. 태양

이 등에 쪼이니 ‘농부가(農夫歌)’의 구절대

로 표현하면 “화로를 등에 업고” 일하는 

셈이며 아래에는 볏 잎이 눈을 찌르니 위

와 아래에서 협공을 당하는 셈이다. 땀에 

젖어 옷은 온통 물에 빠진 사람 같고 한참 

일을 하다보면 정신이 멍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고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에어컨, 선

풍기 등 냉방하는 기술이 없었던 옛 사람

들은 여름철의 더위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

환경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일

이다. 느티나무 등 큰 나무는 그늘이 두터

워서 햇볕을 막아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니까 더위를 잊을 수 있다.

또 언덕 위에 세워진 정자(亭子)에 가면 

그늘도 있고 바람이 있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지금도 호남지방

에 가보면 농촌에는 거의 마을마다 모정

(茅亭)이 있는데, 농부들이 더위를 피하고 

비도 피하고 들에서 식사할 때에도 사용한 

다목적의 휴식처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우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교공

간으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여름에는 조석으로 목욕을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른다. 물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절이

다. 가장 손쉬운 피서법으로 적은 양의 물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인 탁족(濯足)이 

있다. 찬물을 대야나 큰 그릇에 담고 여기에 

두발을 넣고 청량(淸凉)하는 방법이다. 발

바닥에는 온갖 신경이 민감하게 모여서 우리 

몸 전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깊은 산 속의 약수터나 차가운 계류를 찾

아가 발을 담그면서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한편 옛날 냇가에 갈 수 없었던 여

인들은 우물물을 길어다가 어두운 밤에 뒤

복(伏)날의 여름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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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에서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혀야 했다. 

여름밤은 짧기는 하나 무덥고 모기, 빈

대, 벼룩에 시달려야만 했다. 저녁밥을 지

어먹은 온돌방에서는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마당이나 뜰에 자리를 깔고 쉬었는

데, 이때 옛사람들의 지혜인 평상(平床)을 

놓았던 것이다. 땅에서 오르는 습기를 피하

기 위해 지상으로 한 두자 높이로 설치했

다. 평상의 바닥은 발을 엮은 듯이 엉성한 

나무를 대었기 때문에 통풍이 되어서 시원

했다. 사람들은 평상에서 쉬고 자고 하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이슬이 내리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자는 일이 많았다. 

또 여름철에 옛 사람들은 죽부인(竹夫

人)을 옆에 두었다. 덮은 이불이나 홑이불

이 몸에 닿으면 덥기 때문에 밀착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죽부인이 개발된 것이다. 

죽부인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

에 속이 공동(空洞)이어서 바람이 잘 소통

되어 시원하게 껴안고 잘 수가 있다. 죽부

인은 이미 고려시대의 문헌에도 나타난 것

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은 공예품으로 피서

를 즐기는 지혜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속담에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있

거니와 무더운 복중에 개를 잡아 탕을 해

서 먹는 것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풍속이다. 

더위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피서방법인 것이다. 

사실 더위에 뜨거운 국을 먹는 것은 고역

이었으나 그 방법이 몸을 보하고 더위를 

이긴다고 개장국을 보신탕(補身湯)이라 부

르게 되었다. 

예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음양오행설에 

따라 개고기를 더운 성질의 불[火]로 보고 

복날은 쇠[金]로 보아 불로 쇠를 억누름으

로써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무더운 복날에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

어 더위를 물리친다는 것이다. 

개장국은 먼저 고기를 푹 고아서 국물을 

만든 다음에 먹기 직전에 따로 준비해 둔 

양념으로 간을 한다. 고기는 따로 건져서 

찢어 먹는다.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볶은 들깨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지방에 

따라 된장을 풀기도 하고 죽순이나 미나리, 

생강 따위를 넣기도 한다. 

땀구멍이 없이도 여름더위를 견디어 내

는 개의 강인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더위를 

이기는 식이요법으로 보신탕을 첫째로 쳤

다. 여름에 찬 것은 오히려 위와 장을 상하

게 하기 쉽지만 뜨거운 국은 먹기에는 고

역이나 몸에는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피

서법이라 말할 수 있다. 옛날에는 개를 잡

을 때 몽둥이로 때려서 잡았기 때문에 사

정없이 마구 구타하는 것을 복날 개 잡는

데 비유해서 속담이 등장한 것이다. 

복중에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삼계탕

도 즐겨 먹었다. 닭을 잡아 내장을 꺼내고 

찹쌀, 인삼, 대추를 넣어서 통째로 고아 삼

계탕을 만든다. 요즈음의 현대인들도 즐겨 

찾는 삼계탕은 어린 병아리로 만든다고 해

서 ‘영계백숙’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닭으

로 죽을 쑤어서 닭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

는데 자양분이 많아서 더위를 이기기에 알

맞은 음식이다. 또한 복날에 팥죽을 먹는 

풍속이 있는데 팥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 

악귀를 물리칠 수 있고 여름에 흔히 있는 

잔병을 없애고 정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

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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